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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

PURPOSE: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music type and MVIC, power for the knee 
extensor on inducing muscle fatigue.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 healthy 
students. MVIC(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and power in knee extension was measured by PRIMUS RS. 
Personality types was measured by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that is an instrument designed to provide 
descriptive profiles of personality types and preferenc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MANOVA and Pearson-test.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oth 
MVIC and power of the knee extensor according to 
personality and music type. The power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increasing the MVIC during a knee extension on 
inducing muscle fatigue without music type(r= .786∼.896).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oth MVIC and power 
of the knee extensor according to personality.

†Corresponding Author : velsa@nsu.ac.kr

CONCLUS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wer and MVIC during a knee extension on 
inducing muscle fatigue without music typ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oth MVIC and power of the knee 
extensor according to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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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움직임 제한이 있는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음악기반운동치료

(music-based movement; MbM)가 소개되고 있다. de Dreu 
등(2012)은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움직임

에 한 전략을 인지할 수 있으며, 균형운동 및 신체활동

이 향상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파킨슨 환자의 보행

과 관련된 활동들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일상적인 움직임 및 보행에 있어서 청각적 단서의 

제공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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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등, 2005; Nieuwboer 등, 2007). 청각적 단서의 제공

은 음악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으며 음악은 감정조절과 

관련하여 생리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해주며, 피로를 잊

게 해 줄 수 있다(Blood와 Zatorre, 2001; Lim 등, 2011). 
운동감각 통합에 있어서 운동과 청각 간의 상호작용은 

인지신경과학분야를 통해 관심을 받고 있다. 운동－청

각의 통합은 일반적인 운동－감각 통합 영역 보다 섬세

하고 정확한 운동앞겉질(premotor cortex)의 활동이 필

요하다(Zatorre 등, 2007). 
일반적으로 외향적(extrovert) 성향의 특성은 외부 환

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부로부터 단서나 아이디어, 
기 , 가치, 흥미 등을 포착하며 다양한 흥미를 갖고있

어 삶에 능동적으로 처한다. 반면 내향적(introvert) 
성향의 특성은 자원이나 단서를 찾기 위해 기본적으로 

내부 세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내적지각과 판단에 주의

를 기울이고 간섭과 개입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Song, 2002). 이밖에도 행동과 관련하여 외향적 성향은 

단기기억에 능함, 즉각적 반응, 복잡한 절차를 싫어함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내향적 성향은 장기기억에 

능함, 반응하기 전에 사고, 과제에 보다 오래 집중함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Leem, 1999). 개인의 성향에 맞

는 음악 템포는 신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한다

(Madison 등, 2011). 음악의 템포를 느린음악(95-100 
bpm), 중간음악(115-120 bpm), 빠른음악(135-140 bpm), 
그리고 매우빠른음악(155-160 bpm)으로 나누고 고정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강도를 조절할 때 운동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빠른음악을 들려줌으로서 운동수행력

이 증가하였다. 반면 느린음악은 운동강도의 어떠한 

변화와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arageorghis 
등, 2011). 운동강도와 음악템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

구는 트레드  보행의 강도를 조절하면서도 실시되었

다. 트레드  보행시 최 심박수의 40, 60, 75% 운동강

도에 따른 음악템포 느린음악, 중간음악, 빠른음악의 

선호도 조사에서 운동강도 40%에서는 중간음악과 빠

른음악을, 75% 에서는 빠른음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rageorghis 등, 2006). 음악템포를 느리게, 
빠르게, 느림에서 빠름으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변화시

키면서 고정용 자전거 타기의 운동강도를 최 심박수

의 70%까지로 설정하고 상자가 피로를 호소할 때 

까지 자전거 타기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느림에서 

빠름으로 음악템포를 변화시켰을 때가 피로에 가장 잘 

견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zabo 등, 1999). 
선호음악, 비선호음악과 무음악을 들려주면서 고정

용 자전거의 저항을 최 로 적용했을 때, 선호음악을 

들려주었을 때가 주행거리가 가장 길었으며, 무음악, 
비선호음악 순으로 주행거리가 감소되었다(Nakamura 
등, 2010). 반면, 트레드 에서 운동강도를 변화시키면

서 선호음악, 비선호음악과 무음악을 들려주면서 주관

적 피로와 주의집중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음악의 선호도와 운동강도 변화에 따른 심리적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yrlund와 

Wininger, 2008). Iwanaga와 Tsukamoto(1998)는 음악의 

템포보다는 음악에 익숙함 정도를 통해 주관적인으로 

느끼는 인지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평소 지속적으로 

듣는 익숙한 음악에 해서는 템포의 변화에 상관없이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숙하지 않은 음악

을 들을 때는 중간템포의 음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선호음악과 음악템포의 변화에 따라 운동

수행력이나 심리적 변화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몇몇 

있었지만(Madison 등, 2011; Karageorghis 등, 2011; 
Nakamura 등, 2010; Dyrlund와 Wininger, 2008), 음악을 

적용하였을 때 변화되는 근육수행력에 한 연구는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성향에 따른 최 수의적

수축력, 일률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지 않

았기에 본 연구에서 이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근피로 

유발 시 개인 성향과 음악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의 특성 및 상관분석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호음악과 템포를 달리

한 음악을 적용하여 무릎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
률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서 근육

수행력 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적용 시 음악의 활용

을 통한 효용성 여부를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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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건강한 20  성인 남녀 학생 2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상자들은 근골격계, 신경계 

및 심혈관계 질환이 없고 정기적인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자들로 하였다. 상자들은 내⋅외향성 측정도구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이용하여 외

향성(17.30/24점)과 내향성(19.90/28점)으로 나누었다. 
실험 실시 전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하여 상자들

에게 설명하였으며 모든 상자들은 실험동의서의 내

용을 숙지하고 실험 참가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1) 실험설계

본 실험은 외향성 11명, 내향성 11명, 총 22명을 상

으로 무음악, 피험자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악을 

무작위 순서로 들려주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다른집단설계(different-subject design)로 4가지 다

른 형식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무릎 폄 운동을 할 때 

근피로 유발과 관련하여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

력과 일률을 반복측정하였다. 또한 근피로 유발 시 개

인 성향과 음악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

축력, 일률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PRIMUS RS(BTE Tech., Hanover, U.S.A)
본 연구에서는 등척성(isometric), 등장성(isotonic), 

등속성(isokinetic) 운동능력 검증, cable system에 의한 

PNF 운동치료 및 200여 가지의 현장 업무를 실제 환경

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고안된 PRIMUS RS를 이용하여 

상자의 무릎폄시 최 수의적수축력(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측정하였다. PRIMUS 
RS를 이용하여 무릎폄시 근피로를 유발하면서 수행한 

움직임 거리, 시간과 일(work) 값을 기초로 일률(power)

을 구하였다. PRIMUS RS의 구성은 본체 1 , 내장 컴퓨

터와 모니터, 평가용 의자와 현장업무 평가를 위한 각

종 부착물 및 기본 스포츠용 도구가 포함되어있다. 
Primus RS의 측정신뢰도 r= .98이며 타당도 r= .96이다

(Yoon, 2012).

(2) 내⋅외향성 측정도구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1977년 Myers-Briggs가 제작한 성격유형검

사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표준화 검사를 거

친 것으로 개인의 성격유형을 진단하는 데 많이 사용되

고 있다. 검사지는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향성 

내향성 검사에 한 신뢰도는 반분신뢰도가 .77, 재검

사 신뢰도가 .86으로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eem, 1999). 

3) 실험절자 및 방법

상자들은 MBTI를 이용하여 외향적 성향과 내향

적 성향으로 나누었다. 무릎폄시 최 수의적수축력

(MVIC)과 근피로 유발을 위해 Primus RS를 이용하였

다. 외향적 성향인 사람과 내향적 성향인 사람의 무릎

폄시 근피로를 유발하는 동안, 무음악, 빠른템포의 음

악, 느린템포의 음악, 상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무작

위로 들려주었다. 각각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Primus 
RS에서 나타난 근피로 발생 시점까지의 움직임 거리, 
시간을 통하여 일(work)과 일률(power)을 측정하였다. 

(1) MBTI 측정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외향성/내향성 성격유형

을 알아보기 위하여 MBTI 검사를 실시한 뒤 외향성/내
향성 영역 점수만을 선택하여 상자들의 성격유형을 

결정하였다(Song, 2002).

(2) 최 수의적수축력(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측정

상자는 Primus RS의 의자에 앉아 몸통과 퇴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벨크로로 고정시키고 조사된 비우성 

다리의 발목과 가까운 정강뼈 앞부분에 저항장치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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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 무릎관절 70°굽힘 상태에서 시작하여 무릎관절 

폄 운동을 실시한다. MVIC는 무릎폄의 최 토크 발생 

각도인 150°에서 등척성 수축을 3초간 3회 실시한 후 

평균값을 자료값으로 사용하였다. 피로의 영향을 없애

기 위해 3초간의 수축마다 1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Yoon 등, 2012). MVIC의 측정은 근피로 유발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음악을 듣기 전에 기초값으로 측정하

였으며 무릎폄시 MVIC 50%에 해당하는 저항을 적용

하여 무음악, 피험자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악을 

들려주면서 근피로가 유발된 후 1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본 실험을 위하여 MVIC를 측정하였다.

(3) 음악듣기

음악은 무음악, 피험자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

악으로 상자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4가지 형식에 

한 음악을 듣게하였다. 피험자 선호음악은 음악의 템포

와 관계없이 상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듣게하였다. 
빠른 음악으로는 Presto(템포 180)에 해당하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을 듣게하였다. 느린 음악으

로는 Adagio(템포 55)에 해당하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

아를 듣게하였다(Yoo와 Choi, 2011).

(4) 근피로 유발

근피로 유발을 위해 상자의 MVIC 50%에 해당하

는 저항을 적용하여 무릎굽힘 70°∼150°까지 지속적인 

무릎폄을 실시하였다(Fig. 1). 피로발생 기준은 무릎폄 

운동시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가 MVIC의 50%
를 목표수준(100)으로 정하였을 때, 75% 이하로 3회 

이상 떨어지거나 50%이하로 1회 떨어졌을 때로 설정하

였다(Yoon 등, 2012). 상자는 모니터를 볼 수 없으며 

설정된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피로시점에서 무릎폄을 

멈추게 하였다. 근피로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한 가지 

음악을 들려주고 특정한 음악형식에 따라 Primus RS에
서 측정된 움직인 거리, 시간과 일(work) 값을 기초로 

일률(power)를 측정하였다. 전이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서 24시간 간격을 두고 음악형식을 바꾸어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상자는 4가지 음악형식에 따라 4일
간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Fig. 1. Knee extension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for window 
version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특성은 K-S검정(Kolmogorov- 
Smirnov test)에 의해 정규분포성이 입증되었다. 개인 

성향에 따른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독립 t-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개인성향(2)x음악형식

(4)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사용하였다. 근피로 

유발 시 개인 성향과 음악형식에 따른 최 수의적수축

력, 일률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5로 정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는 정상 성인 남녀 22명이 참여하였고, 외
향과 내향성 집단으로 각각 11명씩 배치되었다. 개인 

성향에 따른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1). MBTI
를 이용한 외향성 점수(11명)는 총 24점 중 평균 

17.30±2.45점이였으며, 내향성 점수(11명)는 총 28점 중 

평균 19.90±3.31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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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xtrovert(n=11) Introvert(n=11)

t p
Mean±SD Mean±SD

Age(years) 21.18±.87 21.36±1.20 -.405 .690 

Height(cm) 167.81±7.76 170.45±9.10 -.731 .474 

Body weight(kg) 61.27±11.55 63.09±13.59 -.338 .739 

Table 1. Anthropometric data 2. 근피로 유발 시 개인 성향과 음악 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대수의적수축력과 일률

근피로 유발 시 개인 성향과 음악 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과 일률에 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Table 2).

Variable
MVIC(N/m) Power(Nm/s)

Mean±SD Mean±SD

No music
Extrovert 448.90±124.14 44.17±13.75

Introvert 470.68±131.98 46.99±16.64

Preference music
Extrovert 467.11±127.57 49.78±11.10

Introvert 482.71±141.96 48.61±18.92

Fast music 
Extrovert 465.22±128.44 48.44±13.69

Introvert 487.36±142.76 50.50±19.65

Slow music
Extrovert 465.80±136.82 50.24±14.33

Introvert 487.00±150.81 52.41±19.81
MVIC: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Table 2. The Mean±SD for the MVIC, power of the knee extensor according to personality and music type on inducing
muscle fatigue

3. 근피로 유발 시 개인 성향과 음악 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대수의적수축력과 일률의 유의성 분석 

무음악,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악을 들려주면

서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개인성향과 음악형식에 따

른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성향과 음악형식 간 

상호작용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3).

Source Variabl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Personality
MVIC(N/m) 8954.67 1 8954.67 .127 .725

Power(Nm/s) 47.62 1 47.62 .054 .818

Music type
MVIC(N/m) 4295.09 3 1431.69 1.321 .279

Power(Nm/s) 381.00 3 127.00 2.096 .110

Personality*

music type
MVIC(N/m) 155.99 3 51.99 .048 .986

Power(Nm/s) 52.78 3 17.59 .290 .832

Error
MVIC(N/m) 65004.22 60 1083.40

Power(Nm/s) 3635.12 60 60.58
MVIC: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Table 3. The MVIC, power of the knee extensor according to personality and music type on inducing muscle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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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피로 유발 시 음악 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대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 상관분석

무음악,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악을 들려주면

서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

축력이 증가할수록 일률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을 보

였다(p<.01)(Table 4). 

Variable Power

No music

MVIC

.786**

Preference music .815**

Fast music .896**

Slow music .860**

**p<.01
MVIC: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MVIC and power of the
knee extensor according to music type on 
inducing muscle fatigue (unit: correlation 
coefficient)

5. 근피로 유발 시 개인 성향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대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 상관분석

근피로 유발 시 내향과 외향적 개인 성향에 따른 

무릎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에는 유의한 상

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Ⅳ. 고 찰

기능적, 인지적 활동을 위한 청각적 단서의 제공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Nieuwboer 등, 2007). 음악을 

통한 청각적 단서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기능적 

활동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음악을 들음으로서 기쁨

을 느낄 수 있으며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다(de Dreu 등, 
2012; Lim 등, 2011; Blood와 Zatorre, 2001). 개인의 성향에 

맞는 음악 템포는 신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한다

(Madison 등, 2011). 본 연구는 근피로 유발 시 개인 성향과 

음악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의 특성 및 상관분석에 하여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무음악,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악을 

들려주면서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음악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형식에 변화를 주었

다 할지라도 운동 수행 중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주관적 피로와 주의집중이 변화하지 않았다(Dyrlund와 

Wininger, 2008). 또한 음악의 선호도와 관련하여 중요

한 요소는 템포의 변화보다는 익숙함의 정도이다

(Iwanaga와 Tsukamoto, 1998). 본 연구에서 연구결과의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음악형식에 변화

를 주었다 할지라도 무릎 폄이라는 단순동작은 20  

성인 남녀의 주관적 피로 및 주의집중에 의미있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연구 상자들이 특정 연령 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수행동작이 단순동작이라는 2가지 요소가 작용하

여 연구결과의 통계학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라 사료된다. 선호음악과 음악템포의 변화에 따른 운동

수행력 및 심리적 변화 요인의 유의성을 연구한 몇몇 

연구에서도 유의성에 한 찬반 양론이 존재하고 있다

(Madison 등, 2011; Karageorghis 등, 2011; Nakamura 등, 
2010; Dyrlund와 Wininger, 2008). 이는 향후 연구에서 

음악의 선호성 및 템포와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무음악,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악을 들려주면

서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

축력이 증가할수록 일률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을 보

였다(p<.01). 본 연구에서 음악의 형식에 따라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악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최 수의적수축력이 증가

할수록 일률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r= .786
∼.896). 상관성은 무음악, 선호음악, 느린음악, 빠른음

악 순으로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운동강도 증가

와 빠른음악을 들려줌으로서 운동수행력이 증가하였

다는 Karageorghis 등(2011)의 연구를 보강하고 있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피로를 유발시키기 위해 

무릎 폄을 반복하였다. 피로 유발과 반복된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강도 증가와 같은 주관적인 느낌

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빠른 음악을 들려

주면서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무릎 폄근의 최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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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축력과 일률 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사료된다. Szabo 등(1999)은 음악의 형식을 단순

템포와 2가지 이상의 변조 템포를 적용하여 피로역치

와 관련된 실험을 하였다. 연구결과 느림에서 빠름으로 

음악템포를 변화시켰을 때가 피로에 가장 잘 견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빠른 음악을 들려주

면서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

수축력과 일률 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빠른 음악을 들었들 때 피로역치가 증가하여 

다른 템포의 음악을 들었을 때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최 수의적수축력의 증가와 더

불어 일률의 증가가 효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

다. Iwanaga와 Tsukamoto(1998)는 음악의 템포보다는 

음악의 익숙함 정도가 심리적 안정을 토 로 인지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20  성인 남녀만을 상으로 선호음악과 템포

조절을 통한 음악형식 간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간의 

차이 및 상관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선호음악

을 통한 무릎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의 유의성

을 밝힐 수는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 
연령 별 선호음악 등에 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설계

를 통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근피로 유발 시 내향과 외향적 개인 성향에 따른 

무릎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에는 유의한 상

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adison 등(2011)은 개인 

성향과 음악템포와는 양의 상관성을 가지며 신체의 움

직임을 원활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Shim(2011)은 

성격유형에 따른 미디어 의존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외

향적 성향의 사람은 6가지 미디어 의존유형과 상관성

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사고와 행동이 자신의 내부

로 향하는 내향성과 그 반 로 외부로 향하는 외향성은 

주관적사고, 철학적 개념에서는 확연히 개인차가 있겠

지만(Song, 2002),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무릎폄이라는 

단순동작에서는 성향의 특성을 표출하면서 동작을 수

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Madison 등(2011)의 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개인성

향과 음악템포 변화를 통한 무릎폄근의 최 수의적수

축력, 일률 간의 유의성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유

의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는 개인성향과 음악템포

가 근육수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내향적, 외향적 성향에 따

른 음악형식의 상관성 및 근육수행력의 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  성인 남녀만을 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향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를 상으로 선호음악 및 음악

템포 조절을 통한 근육수행력 및 기능적 동작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근피로 유발 시 개인 성향과 음악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의 특성 

및 상관분석에 하여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무음악,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악을 들려주면

서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음악형식에 따른 무릎 폄근

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음악, 선호음악, 빠른음악, 느린음

악을 들려주면서 근피로를 유발하였을 때 무릎 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이 증가할수록 일률이 증가하는 양

의 상관성을 보였다. 상관성은 무음악, 선호음악, 느린

음악, 빠른음악 순으로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근피로 

유발 시 내향과 외향적 개인 성향에 따른 무릎폄근의 

최 수의적수축력, 일률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음악형식에 따른 

최 수의적수축력과 일률간의 상관정도는 무음악, 선
호음악, 느린음악, 빠른음악 순으로 증가된 양상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인 및 신체손상으로 기능적 

훈련이 필요한 상자들에게 음악기반운동치료

(music-based movement; MbM)를 위한 프로그램 설정 

시 음악 템포의 빠르기 변화를 이용하여 근육의 수의적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능적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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